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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전략’ 인터넷은행은 대출 늘었다 중앙일보

인터넷전문은행, 올해 들어 대출액 2조원 넘게 증가… 대출 금리 상승에 고신용자 빚투 열기 꺾였으나 중∙저신용자가 인터넷은행으로 몰린 영향

총 36조 1,429억원으로 작년말 대비 7.9% 증가… 은행별 1분기 대출잔액은 토스뱅크 1조 8,000억원, 케이뱅크 7,200억원, 카카오뱅크 1,037억원 증가

10억 대출·연 3% 나왔다…카카오뱅크, 주담대 제한 풀렸다 매일경제

카카오뱅크, 5일 오후부터 주담대 제한 해제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9억원 초과도 가능해져…

최저 3.01%(변동금리, 5일 기준)으로 대출 기간, 거치 기간, 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져… 올해 말까지 대출 실행한 고객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

토스뱅크 금리인하요구 건수, 시중은행 대비 40% 높아 경향신문

토스뱅크, 작년 10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체 금리인하요구 건수 총 24,910건으로 집계… 5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기준 17,809건 보다 40%가량 높아…

토스뱅크 고객들, 자신의 신용도 개선 여부 알지 못하더라도 앱내 동의하면 금리인하요구 제안 받을 수 있어… 고객 37.5%가 금리 인하 혜택 향유

연준 부의장 “이르면 5월 양적 긴축 시작…더 강한 조치 준비” 헤럴드경제

미국 연준 부의장 지명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 다음달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가능성 시사…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언급

오는 5월 3~4일 FOMC 정례회의 언급하며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대조표 빠르게 축소 및 금리 연속으로 올려 긴축 계속할 것" 언급… 한번에 기준금리 50bp 인상 논의 예정

보험사, 지난해 대출채권 266.1조…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연합인포맥스

보험사들, 대출채권 잔액 총 266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조 7,000억원 증가… 작년 2분기 증가폭인 5조 2,000억원에는 못미치는 수준

다만 가계대출은 128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 주담대 49조 7,000억원 수준… 작년 말 기준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연체율 0.13%

푸르덴셜생명보험, 자회사형 GA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 이코노미스트

푸르덴셜생명보험, GA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 전체 전속 설계사와 함께 초기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6월 중 공식 출범 예정 발표

설계사 명칭도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로 변경… 자산과와 법인 및 전문직 특화시장으로 고객 접점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 예정

'2살' 된 카카오페이證 "연내 카톡으로 주식거래…세뱃돈도 주식으로" 뉴스1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2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중 MTS 정식 서비스 개시한다는 계획 발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도 확대 제공

상반기 중에는 주식 선물하기도 카톡으로 가능… 다만 해외주식 서비스에만 적용… PF와 IB 역량 확대해 수익성 높인다는 투트랙 전략도 공개

NH證, '원스토어·SK쉴더스' 업고 IPO 자존심 회복 시동 데일리안

NH투자증권, 내달 원스토어와 SK쉴더스 공모 청약 들어가고 하반기 마켓컬리 주관 예고하며 IB 강자 면모 기대… 올초 LG에너지솔루션 이후 4개월 만

공모일정부터 오버행 이슈까지 체크 중…공모 청약일 내달 2~3일, SK쉴더스 9~10일로 최상의 흥행 염두해둔 포석… 하반기 공모 시장 휩쓸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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